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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구광역시에 자생하고 있는 모감주나무군락의 종조성과 구조 그리고 개체군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에 자생 임분 3곳을 선정하여 식물사회학적 식생조사와 매목조사를 실시하였다. 야외에서 수집된 식생 및 매목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종조성에 의한 군락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별 계층구조, 구성 종의 상대 중요치, 생활형 조성, 종다양성, 그리

고 개체군 구조 등을 분석, 비교하였다. 군락 유형은 참느릅나무-좀목형아군락, 광대싸리아군락, 그리고 사위질빵군락 등 3
개 유형이 구분되고 그 식생단위체계는 1개 군락군, 2개 군락, 그리고 2개 아군락으로 정리되었다. 계층구조는 교목층의 

높은 식피율(85% 이상)에 비하여 초본층은 10%이하로 매우 낮은 경향이었다. 구성종의 상대중요치(MIV)는 교목층 94.3, 
아교목층 81.6, 관목층 75.5, 그리고 초본층 60.0으로 모든 식생 층위에서 모감주나무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다양

도(H′)는 군락 유형 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사위질빵군락(2.062)이 광대싸리아군락(0.547)에 비해 약 4배정도 높게 나타났

다. 생활형 조성의 중심체계(휴면형-지하기관형-산포기관형-생육형)는 전체적으로 ‘MM-R5-D4․D2-e’로 나타났으나 군락 유

형 간에는 산포기관형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모감주나무군락의 개체군 구조는 3개 군락 유형에서 모두 어린 개체

의 밀도가 높고 크기가 큰 개체의 밀도가 낮은 역J자형의 모양을 나타내고 현재의 하층식생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 중 모감

주나무 개체군을 대체할 만한 식물종이 없으므로 지속적 유지가 가능한 개체군으로 판단되었다. 1)

Abstract: To understand the floristic composition, vegetation structure, and population dynamics of 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ies, which are native to Daegu, South Korea,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July 2018 using phytosociological 
and complete enumeration methods. Based on information on vegetation and trees of >5 cm diameter at breast height 
collected during the field survey, we classified the community types by species composition and analyzed their vegetation 
strata, relative importance value (MIV), life forms, species diversity, and population structure. The community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Ulmus parvifolia–Vitex negundo var. incisa subcommunity, Securinega suffruticosa 
subcommunity, and Clematis apiifolia community. The vegetation unit system was organized into one community group, 
two communities, and two subcommunities. Vegetation coverage of the tree layer was >85%, while the herbaceous 
layer was <10%. MIV of K. paniculata appeared to be extremely high within all vegetation strata, with 94.3 of the 
tree layer, 81.6 of the subtree layer, 75.5 of the shrub layer, and 60.0 of the herbaceous layer. The species diversity 
(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community types, and the C. apiifolia community (2.062) was approximately 
four times higher than the S. suffruticosa subcommunity (0.547). The overall representative life form types were 
“MM-R5-D4 ․ D2-e,”, bu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disseminule form among the community types. The population 
structure of K. paniculata showed the reverse J-shaped distribution with a high density of young individuals and low 
density of larger individuals among all three community types, and because no plant species within the lower vegetation 
could replace K. paniculata, it was considered to be a sustainabl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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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와 인간 간섭에 의한 산림생태계의 교

란과 쇠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

서 외부 환경변화에 생태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희소 식물군락, 특정입지 식

물군락, 그리고 개체군 크기가 작은 식물군락 등의 체계적 

보전 및 복원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NACS-J 

and WWF Japan, 1996; Ayzik, 1997; Paal, 1998; Vermont 

Agency of Natural Resources, 2004; Riecken et al., 2009; 

California Native Plant Society, 2011; Berg et al., 2014).

식물군락은 동일 장소에서 종의 단위성과 개별성을 가

지고 함께 생활하는 식물집단을 가리키는 편의적인 식생 

단위로서, 그 크기와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대개 같은 입지에서는 상관, 구조, 조성 등이 비슷한 군

락이 어느 정도 재현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생태학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산림생태계의 생물학적 정

보를 체계화하거나 생태적 관리 및 보전 계획 수립을 기

초 단위로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Bennun et al., 2004; 

Arponen et al., 2008; Ren et al., 201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

서 산림생태계의 생태 및 생물정보가  미흡하고 더욱이 

희소 및 특정 입지에 한정되어 있거나 개체군 크기가 작

은 소규모 산림식물군락의 실태와 관련 생태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어서 산림생태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모감주나무군락은 주로 해안 사

구나 바닷가 사면, 내륙의 하천변 퇴적암 지대와 산지 계

곡 등에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표식생이자 지리생

태학적 유존군락이다. 특히 내륙지역의 모감주나무군락

은 그 생육지가 한정되고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유

전적 다양성 저하와 아울러 서식지 훼손 및 인접 식생의 

영향으로 개체군 크기 감소에 따른 절멸 가능성이 높은 

희귀식물군락이다(Lee et al., 1997; Son et al., 1999; Cho 

et al., 2017). 

모감주나무군락에 대한 식생학적 연구사를 보면 월악

산 송계계곡과 대구시 내곡동에 자생하는 모감주나무군

락의 구조 및 유지 기작 연구(Lee et al., 1993), 안면도와 

태안군 근흥면 모감주나무군락을 대상으로 식생구조 및 

토양 특성 연구(Song et al., 2000), 안면도, 대구, 포항 등

에 자생하는 모감주나무군락을 대상으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을 병용한 군락 유형 구분 연구(Kim et al., 

2005), 그리고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의 식생구조와 관

리 방안 연구(Kim et al., 2009) 등이 있다. 

본 연구 대상지인 대구시에 자생하는 모감주나무군락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 하천형 집단이고 개체군 

크기도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나라 모감주나무 

내륙 하천형 집단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가

장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시에 자생하는 모감주나무군락

을 대상으로 종조성과 구조, 그리고 개체군 특성 등을 조

사하여 우리나라 내륙 하천형 모감주나무군락의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 지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과 내곡동 그리고 

북구 검단동의 하천변 암극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각각 약 0.35 ha, 약 0.40 ha 그리고 약 0.05 ha이다(Figure 

1). 연구 지소가 위치한 대구지역의 연평균 기후(1981~2010

년)는 평균기온 14.1℃, 평년값 기준 강수량 1,064.4 ㎜, 

그리고 평균습도는 61.6%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환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8). 

2. 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7월에 대구시에 자생하고 있는 모감주

나무군락 중 군락상관이 균질하고  구조적 안정성 높아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보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3곳의 

자생지에서 모두 12개소의 정방형 방형구(10 m × 10 m)를 

설치한 후,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방법(Braun-Blanquet, 

Study sites

Dong-gu

Buk-gu

Suseong-gu

Jung-gu

Dalseo-gu

Dalseong-gun

Dalseong-gun

Nam-gu

Seo-gu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distribution of th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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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에 의한 식생조사와 아울러 매목조사를 수행하고 그 

미소환경 특성(해발고, 사면경사도, 사면방위각, 암석노출

도 등)도 파악하였다. 매목조사는 방형구내 출현하는 흉고직

경 5 ㎝ 이상의 모든 교목성 개체를 대상으로 그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였다. 야외에서 수집된 식생조사 자료는 

MS-Excel을 이용하여 소표(raw table)화 한 후, Ellenberg 

(1956)의 표비교법(Tabular comparison method)과 Hill 

(1979)의 TWINSPAN (Two-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 

분석법을 병용하여 군락식별표를 작성한 다음 군락유형을 

구분하고(Mü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군락유형

간 구성종의 상대적인 우세정도, 번식 특성, 다양성 및 우점

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상대중요치(Mean importance 

value; MIV), 생활형 조성(Life forms), 종다양성 지수(Species 

diversity indices) 등을 각각 산출하였다. 평균상대중요치

(MIV)는 Curtis와 McIntosh(1951)의 중요치(importnace 

value; IV)에 식생층위간 개체 크기를 고려하여 층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교목층 IV×3+아교목층×2+관목층×1+초

본층×0.5)/6.5로 구하였다. 생활형 조성은 Raunkiaer(1934)의 

휴면형(dormancy form)과 Numata(1947)의 산포기관형

(disseminule forms), 지하기관형(radicoid forms), 그리고 생

육형(growth forms) 구분 기준에 의해 비교하였다. 종다양성 

지수는 종풍부도(species richness index; S), 종다양도

(Shannon diversity index; H′), 종균재도(Pielou  evenness 

index; J′), 그리고 종우점도(Simpson dominance index; D)를 

산출하였다(Shanon and Weaver, 1949; Brower and Zar, 

1977). 개체군 구조는 단위면적(10 m × 10 m)내에 출현한 

흉고직경 5 ㎝ 이상의 모든 교목성 개체의 흉고직경을 측정

한 후 2.5 ㎝ 간격으로 그것의 계급별 본수분포도(흉고직경분

포도)를 작성하였다. 식물동정은 원색식물도감(Lee, 2003)을 

참조하였으며, 그 명명은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Forest 

Service, 2018)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군락유형

대구시 모감주나무 집단 자생지의 군락유형을 식물사

회학적 종조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총 3개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1개 군락군, 2개 군락, 그리고 3개 아군락

의 식생단위 체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단위

인 군락군 수준에서는 종군 1의 구성종인 모감주나무, 닭

의장풀, 팽나무, 푼지나무 등이 특징짓는 모감주나무-팽

나무군락군(Ⅰ)으로 구분되었으며, 군락 수준에서는 종

군 2의 구성종인 쉬나무와 아까시나무가 특징짓는 쉬나

무군락(Ⅰ-A)과 종군 5의 구성종인 청가시덩굴, 사위질

빵, 주름조개풀, 찔레꽃, 왕머루 등이 특징짓는 사위질빵

군락(Ⅰ-B) 등 2개 군락, 그리고 최하위 단위인 아군락 

수준에서는 종군 2의 쉬나무군락이 종군 3과 그 대립종

군인 종군 4의 구성종 차이에 의해 각각 참느릅나무, 좀

목형, 가죽나무 등이 특징짓는 참느릅나무-좀목형아군락

(Ⅰ-A-1)과 광대싸리, 주엽나무, 느티나무, 줄딸기 등이 

특징짓는 광대싸리아군락(Ⅰ-A-2)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Table 1). 군락유형간 총피도 경향을 보면 식생층위별로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는데 교목층에서는 광대싸리아군

락(Ⅰ-A-2)이 약 99%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다소 높

게 나타났고, 아교목층과 초본층에서는 사위질빵군락(Ⅰ
-B)이 각각 약 68%, 약 41%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2~4

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관목층에서는 참느릅나

무-좀목형아군락(Ⅰ-A-1)이 약 43%로 다른 두 유형에 비

해 3~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군락유형간 식생층위별 

총피도에 있어 이러한 차이는 각 군락에 대한 인위적 간

섭 정도, 인접 식생 종류와 이입 정도, 모암 풍화 단계와 

사면경사도와 같은 입지의 물리적 안정성 등이  복합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Kim et 

al.(2005)은 대구, 포항, 그리고 안면도에 자생하는 모감

주나무군락에 대한 군락유형을 분석하여 대구 내곡동과 

포항의 대동배리, 모포리, 유강리, 양학리 지역이 종조성 

측면에서 동일 그룹에 속한다고 보고하였다. 

2. 계층구조

대구시 자생 모감주나무군락의 계층구조를 개관하기 위

하여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그리고 초본층 등 4개 계층

을 구분한 후, 층위별 수고와 식피율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임관단면도를 작성하였다(Figure 2). 그 결과 군락유형간 

식생층위간 식피율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었지

만 대개 4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교목층 식피율은 

(A) (B) (C)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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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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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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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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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nopy profiles of Koelreuteria paniculata com-
munities in Daegu city. The letters A, B, and C in parentheses
represent community typeⅠ-A-1(Geomdan), community type
Ⅰ-A-2(Bongmu), and community type Ⅰ-B(Naegog), 
respectively. The height of the horizontal bars represents the
average span of canopy height and the length of each bar 
represents the total cover by all species in the heigh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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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ommelina communis–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 groupⅠ-A. Evodia daniellii community; Ⅰ-A-1. Vitex negundo var. incisa-Ulmus parvifolia subcommunity, Ⅰ-A-2. Securinega suffruticosa subcommunity, Ⅰ-B. Clematis apiifolia community

Vegetation units
Ⅰ

Number of 
occurrences

A B
1 2

Study site Geomdan Bongmu Naegog
Altitude (m) 48 45 70
Slope aspect (°) 310 180 130
Slope degree (°) 35 30 30
Tree height (m) 9-13 8-13 8-12
Tree DBH (㎝) 10-20 15-18 15-30
Average total coverage (%) 160 159 214 
Average no. of species (/100㎡) 14 13 22
Number of releves 5 5 2
1. Character & Differential species group of Commelina communis–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 group
 Koelreuteria paniculata Ⅴ 4-5 Ⅴ 3-5 　 2 4-5 12
 Commelina communis Ⅱ + Ⅲ +-1 2 1-2 7
 Celtis sinensis Ⅲ +-1 Ⅰ + 1 1 5
 Celastrus flagellaris Ⅱ + Ⅰ +-1 　 2 +-1 4
2. Differential species group of Evodia daniellii community
 Evodia daniellii Ⅲ 1-2 Ⅱ 1 4
 Robinia pseudoacacia Ⅱ +-1 Ⅱ +-1 4
3. Differential species group of Vitex negundo var. incisa-Ulmus parvifolia subcommunity
 Ulmus parvifolia Ⅲ +-1 1 + 4
 Vitex negundo var. incisa Ⅲ +-2 Ⅰ + 4
 Ailanthus altissima Ⅲ +-2 3
4. Differential species group of Securinega suffruticosa subcommunity
 Securinega suffruticosa Ⅲ +-1 1 1 4
 Gleditsia japonica var. koraiensis Ⅱ +-1 2
 Zelkova serrata Ⅱ + 2
 Rubus oldhamii Ⅱ + 2
5. Differential species group of Clematis apiifolia community
 Clematis apiifolia 2 +-1 2
 Smilax sieboldii 2 + 2
 Oplismenus undulatifolius 2 + 2
 Rosa multiflora Ⅱ +-1 2 + 2
 Vitis amurensis 2 +-1 2
Companions
 Solanum lyratum Ⅰ + Ⅱ + 2 r 5
 Parthenocissus tricuspidata Ⅱ + 2
 Diospyros lotus Ⅰ + 1 + 2
 Lindera glauca Ⅰ + 1
 Bidens frondosa  Ⅰ + 1
 Ampelopsis brevipedunculata var. heterophylla 1 + 1
 Boehmeria tricuspis 1 + 1
 Celtis koraiensis 1 + 1
 Quercus variabilis 1 + 1
 Broussonetia papyrifera 1 + 1
 Hedera rhombea 1 + 1
 Achyranthes japonica 1 + 1
 Phytolacca americana 1 + 1
 Leonurus sibiricus 1 r 1

Table 1. Floristic composition table of 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ies in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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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군락유형 모두 평균 85% 이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

으나 아교목층 이하는 군락유형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내곡동 군락과 검단동 군락의 경우는 초본층의 식피

율이 10% 이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열악한 입지

환경과 아울러 교목층의 높은 식피율에 기인한 피음효과

와 인위적 간섭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었다(Lee et al., 

1993). 한편, Kim et al.(2009)과 Song et al.(2000)은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의 계층구조는 아교목층과 초본층의 2층 

구조, Song et al.(2000)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모감주나

무군락의 계층구조는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3층 구

조, 그리고 Lee et al.(1993)은 월악산 계곡 상부 모감주나

무군락의 계층구조는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의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상대중요치

모감주나무군락 구성종의 우세정도를 평균상대중요치

(MIV)를 산출하여 파악한 결과, 전체  구성종에서 있어

서 모감주나무가 84.9로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층위별로

도 모감주나무가 교목층 94.3, 아교목층 81.6, 관목층 

75.5, 그리고 초본층 60.0으로 나타나 자생지의 물리적 

훼손이나 인위적 간섭이 없는 한 모감주나무의 절대적인 

우세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다(Table 2). 군락유

형별로는 군락유형 Ⅰ-A-1의 경우 교목층 중요치는 모감

주나무가 88.8로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쉬나무와 가죽나

무는 모두 5.6으로 아주 낮게 나타났고, 아교목층 중요치

는 모감주나무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까시

나무와 팽나무가 모두 19.2로 나타났다. 관목층 중요치는 

모감주나무가 76.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좀목형과 

참느릅나무가 모두 11.2, 그리고 나머지 종들은 대개 

0.5%이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본층 중요치

는 모감주나무가 89.9%로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종들은 대개 2.0이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군락유형 Ⅰ
-A-2는 교목층, 아교목층, 그리고 관목층의 중요치에서 

모감주나무가 모두 90.0 이상으로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초본층 중요치는 모감주나무와 닭의장풀이 모두 47.8로 

높게 나타났고 다른 종들은 대개 1.0이하로 아주 낮게 나

타났다. 그리고 군락유형 Ⅰ-B의 경우 교목층 중요치는 

모감주나무가 최대치인 100.0으로 나타났으며, 아교목층 

중요치는 모감주나무가 85.0으로 단연 높게 나타났고 푼

지나무와 왕팽나무는 모두 7.5로 나타났다. 관목층 중요

치는 모감주나무가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대싸

리와 왕머루는 모두 18.8로 나타났다. 초본층 중요치는 

모감주나무와 닭의장풀이 모두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사위질빵이 13.3 그리고 나머지 종들은 대개 1.0이

하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금호강 지류에 위치한 군락유

형 Ⅰ-A-2와 Ⅰ-B는 모두 외부 간섭에 민감한 초본층에

서 닭의장풀이 군락우점종인 모감주나무와 유사한 높은 

중요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Community types

Strata*Species

Ⅰ-A-1
(Geomdan)

Ⅰ-A-2
(Bongmu)

Ⅰ-B
(Naegog)

Total

T ST S H MIV T ST S H MIV T ST S H MIV T ST S H MIV

Koelreuteria paniculata 88.8 61.0 76.7 89.9 78.5 94.1 98.7 90.2 47.8 91.3 100.0 85.0 59.7 42.2 84.8 94.3 81.6 75.5 60.0 84.9 

Commelina communis 1.6 0.1 47.8 3.7 42.2 3.2 30.6 2.4 

Robinia pseudoacacia 19.2 0.2 5.9 1.6 0.9 0.3 6.4 0.5 0.3 2.1 

Celtis sinensis 19.2 5.9 1.6 0.3 6.4 0.5 2.0 

Securinega suffruticosa 1.3 0.4 18.8 2.9 0.4 6.3 1.1 

Vitis amurensis 18.8 0.2 2.9 6.3 0.1 1.0 

Celastrus flagellaris 0.2 1.6 0.2 1.6 0.9 0.3 7.5 0.3 0.2 2.4 2.5 0.7 0.9 0.9 

Gleditsia japonica var. 
koraiensis 5.9 2.7 2.0 0.9 

Evodia daniellii 5.6 0.2 2.6 1.9 0.1 0.9 

Ailanthus altissima 5.6 2.6 1.9 0.9 

Celtis koraiensis 7.5 0.3 2.4 2.5 0.1 0.8 

Vitex negundo var. incisa 0.3 11.2 1.6 2.0 1.6 0.3 0.1 4.3 0.5 0.7 

Ulmus parvifolia 0.3 11.2 1.6 2.0 0.3 0.2 0.1 0.1 3.9 0.6 0.7 

Clematis apiifolia 13.3 1.0 4.4 0.3 

Lindera glauca 1.6 0.9 0.3 0.5 0.3 0.1 

Zelkova serrata 1.6 0.3 0.5 0.1 

Solanum lyratum 1.6 0.1 0.9 0.1 0.1 0.0 0.9 0.1 

Parthenocissus tricuspidata 1.6 0.1 0.5 0.0 

Others (13 spp.) 0.4 0.2 0.1 0.9 0.1 1.7 1.5 0.4 0.7 0.8 0.2 

* Strata : T Tree layer, ST Subtree layer, S Shrub layer, H Herb layer

Table 2. Mean importance value(MIV) of major species by vegetation strata in three 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 types 
in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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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다양성

모감주나무군락 3개 유형의 종다양성 지수 경향을 단

위면적(100㎡)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종풍부도(S)는 내

곡동 자생지가 특징짓는 군락유형(Ⅰ-B)가 평균 22종으

로 가장 풍부하였고 검단동 자생지 군락유형(Ⅰ-A-1)과 

봉무동 자생지 군락유형(Ⅰ-A-2)은 각각 평균 14종, 평균 

13종으로 다소 적은 경향이었는데 이는 자생지에 대한 

인위적 간섭 정도의 차이로 내곡동 자생지의 경우 군락 

내부로 농로가 지나가고 농경지가 인접하고 있어 쇠무

릎, 주름조개풀, 미국가막사리, 익모초, 고욤나무 등 다양

한 인리식물이 이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Song et al.(2000)은 안면도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모감

주나무군락의 평균 출현종수를 각각 15종, 22종으로 보

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이었다. 

종다양도(H′)도 군락유형 Ⅰ-B가 2.062로 가장 높게 나타

나고 군락유형 Ⅰ-A-2가 0.5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종풍부성 결과와 같은 연유로 판단되었다(Table 3).

5. 생활형 조성

모감주나무군락 구성종의 생활형 조성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휴면형(dormancy form)은 대형지상

식물, 지하기관형(radicoid form)은 단립식물, 산포기관형

(disseminule form)은 중력산포형과 동물산포형, 그리고 생

육형(growth form)은 직립형이 중심형을 구성하는 ‘MM-R5- 

D4․D2-e’로 나타났다. 군락유형별로는 Ⅰ-A-1형과 Ⅰ-A-2형

은 모두 MM-R5-D4-e’ 그리고 Ⅰ-B형은 MM-R5-D2-e’로 나

타났는데 이는 종다양성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생지가 농경

지와 연접하고 농로가 지나가고 있어 그렇지 않은 다른 

Community types Richness (S) Evenness(J') Diversity (H') Dominance (D)

Ⅰ-A-1(Geomdan) 15 0.512 1.387 0.488

Ⅰ-A-2(Bongmu) 13 0.237 0.547 0.763

Ⅰ-B(naegog) 21 0.677 2.062 0.323

Table 3. Species richness and diversity indices of three 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 types in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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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portion of life forms based on number of vascular plants occurred in three 
Koelreuteria paniculata community types in Daeg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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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락유형에 비해 인위 및 야생동물에 의한 동물산포형 식물

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Figure 3).

6. 개체군 구조 및 동태

대개 흉고직경은 연령과 비례하므로 흉고직경분포도는 

연령분포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모양은 그 개체

군의 지속적 유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Austin, 1976). 대구시 자생 모감주나무군락 

3개 유형의 개체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흉고직경분포도

를 작성하였다(Figure 4). 그 결과 3개 군락유형의 모감주

나무 개체군은 모두 어린 개체의 밀도가 높고 크기가 큰 

개체의 밀도가 낮은 역J자형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의 하층식생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 중 모감주나무 개

체군을 대체할 만한 식물종이 없으므로 지속적 유지가 가

능한 개체군으로 판단되었다(Barbour et al., 1999).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모감주나무군락의 개체군 동태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는데(Lee et al., 1993; Kim 

et al., 2009). 특히 Lee et al.(1993)은 내곡동 자생지인 군락

유형(Ⅰ-B)의 경우 군락 발달 단계가 노쇠기에 접어들었지

만 성숙목의 수관 밑과 주변부에 모수로부터 산포된 종자

에 기인한 다수의 모감주나무 유식물이 고르게 정착해 있

어 다음세대의 모감주나무군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봉무동 자생지를 특징짓는 군락유

형 Ⅰ-A-2의 경우 인접식생인 굴참나무와 아까시나무를 

비롯하여 가죽나무, 자귀나무, 잔털벚나무, 주엽나무, 팽나

무 등 다양한 교목성 수종들이 이입되어 있어 모감주나무 

개체군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향후 이들에 대한 적절

한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결  론

모감주나무는 내륙에서는 그 생육지가 한정되어 형질

교환이 가능한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진화

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그 생육지에서 절멸될 가능성이 

높은 식물로 판단하고 있다(Lee et al., 1997).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내륙형 모감주나무군락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모감주나무가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는 3

개 지소를 선정하여 모감주나무군락의 종조성적 군락유

형과 계층구조 그리고 개체군 동태를 파악하였다. 군락

유형 구분종은 참느릅나무, 좀목형, 광대싸리, 사위질빵 

등 대부분 암극지의 지표종들이었으며 계층구조는 군락

유형간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입지특성상 대개 관목층과 

초본층의 식피율이 낮은 경향이었다. 모감주나무군락 구

성종의 상대적 우세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중요치에 있어

서는 모든 계층에서 모감주나무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개체군 동태 파악을 위한 흉고직경분포도에 있

어서도 모든 유형이 역J자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 미

루어 보아 대구시 자생 모감주나무군락은 자기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생지가 

모암 풍화와 침식 등 물리적 훼손, 식생천이에 따른 인접

식생 이입 그리고 인위적 간섭이 심화되고 있어 정기적

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지내․외 보전 등 보다 적극적인 대

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짧은 조사기

간에 대구시에 한정되어 수행된바 우리나라 내륙형 모감

주나무군락의 체계적 보전 관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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